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제20628호��
기 획

빽빽한 빌딩 숲이 마른 사막으로 느껴질

때가있다 도시의밤은별빛을삼킨지오래

현대인은낮도 밤도 아닌시간을버티며살

아간다 생존을위해뾰족한가시를세운선

인장을 닮아간다 여기 사막같은 도시에 오

아시스를 선물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 싱어

송라이터이자 여기는 오아시스야 대표 오

유연씨이다

단어를가지고노는싱어송라이터 어니

입니다 발산마을에서 카페 여기는 오아시

스야를운영하고있어요

싱어송라이터로활동하고있는오유연씨

의활동명은 어니이다 재수시절동생들이

언니를 대신해 불러주었던 애칭이다 어감

이좋아뜻을찾아보니 어느날이라는평안

도 방언이기도 했다 자연스레 어니라는

이름을가지고활동하게되었다 그녀는어

렸을 때부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

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며

유쾌한성격의소유자로통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입시 위주

의 엄숙한 학교 분위기에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어졌다 오씨는 우연히 친구와 난장

콘서트에 가게 되면서 힙합을 접하고 가슴

뛰는 자신을 발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에서 힙합하는 친구들을 알게 되

고 여성 3인조 그룹 써스펙트를 결성했

다 이후 지역 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데모

녹음을하며꿈을키웠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순간부

터 나태해지더라고요 1년간 재수를 하면서

부모님지원을모두끊고 제힘으로입시준

비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걸느꼈죠

그녀가본격적으로음악을하고싶다고결

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말이다 부모님

허락을 받기 위해 용돈을 모아 케이크를 사

고 장미꽃을준비했다 반대하실줄알았던

부모님은오히려기뻐하며그녀가꿈을키워

가도록적극지원해주었다

그녀는실용음악학원을다니며입시를준

비했지만 스스로 재수를택한다 주변 사람

들의 도움에 기대어 실력이 늘지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부

모님의 지원을 모두 끊고 실용음악학원에

서 회계업무를 도우며 입시를 준비했다 처

음 사귄 남자친구와의 첫 이별은 아픔이기

도 했지만 미래를 향한 강력한 동력이기도

했다 그해 오씨는 원하던 대학 1차 수시모

집에합격하고원하던공부를할수있게되

었다

어렸을때는워낙힙합을좋아해래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곡 수업에서 제가

쓴곡을처음으로직접불러제출했는데 교

수님과 친구들로부터 모두 좋은 평가를 받

았어요 작곡과보컬에관심을갖게된계기

였죠

힙합에서작곡과보컬로전향한그녀는졸

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SNS에서 Have a dream사

업을 발견했다 Have a dream사업은 라

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에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녀는 100만원

의 지원금으로 첫 미니앨범 청춘을 내고

타이틀곡 아무도들어주지않을노래를 발

표한다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아네컷짜리만화를그려지원한것이대

표의 눈에 띈 것이다 그해 세 장의 미니 앨

범을 냈지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못했

다 그때 힘이 되어준 것이 광주음악창작소

에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인큐베이팅 사업

은1차에서 4차까지오디션방식으로진행되

며 음원에서부터 공연까지 다방면 심사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오씨는 사업기간

에공연감각과연주실력을향상시켜최종심

에서동상을수상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

트를 해도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활이 힘들

때 였어요 그래서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자작곡 선인장이라는 노래에서 모티브를

얻어 여기는오아시스야라고카페이름을

지었죠

오씨가 발산마을과 연을 맺게 된 것은 마

을네크워크파티 이웃캠프 덕분이다 청년

들이어르신댁에서먹고자면서발산마을에

서하고싶은일을모색하는캠프였다 캠프

가 끝난 후 그녀는 공공미술프리즘의 커뮤

니티 센터가 있던 자리에 카페를 열고 싶다

는포부를밝혔다 기획단은그뜻이받아들

였고 오씨는 발산마을에 1호 카페를 열게

되었다

카페사업경험이없던그녀는카페에서오

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카페일을익혔다 카페에서커피뿐아

니라발산마을어르신들이직접만든쑥청차

를 판매하기도 했다 쑥청차의 인기를 실감

한 그녀는 어르신들과 매실액 레몬청을 담

가 판매했다 오씨를 손녀처럼 아끼는 어르

신의제안으로자두청을담가차로판매하며

대박을내기도했다

여기는 오아시스야는 동네주민뿐아니

라광주뮤지션들이편하게공연을할수있

는 장소로도 입소문이 났다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광주동네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난 10일에는 내년에

발표할 오씨의 미니앨범 단어의 조각 쇼케

이스가 열렸다 단어를 선택해서 묶는 작업

방식을보여주는앨범이라고한다

긍정적으로 살자 촌스럽게 살지 말자

모두를사랑하며살자고다짐해요

그녀는프로란자기자신을믿고나아가는

것이라고말한다그러기위해서는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방어태세를

갖추기 마련이라며 모두를 사랑하기 앞서

자신을사랑해야한다고강조한다오아시스

처럼 맑고 청아한 웃음을 지닌 오유연 씨의

멋진청춘을응원한다

삭막한도시의오아시스꿈꾸는싱어송라이터

너는선인장

너에게물을줄게

오늘은참더운여름날

이곳 모래언덕에서

너는선인장

너에게물을줄게

오늘도참심심한여름날

우린 이렇게노래해

라라라라라

따가워지는살결

라라라라라

거칠어지는숨결

라라라라라

모래바람이부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그곳은푸른야자나무아래

어린왕자가낮잠을잔데

그곳은달빛호수아래

아기고래들이춤을춘데

너는선인장

너에게물을줄게

오늘은참더운여름날

이곳 모래언덕에서

너는선인장

너에게물을줄게

오늘도참심심한여름날

우린 이렇게노래해

<1집앨범 청춘 수록곡>

발산마을에자리한 여기는오아시스야는싱어송라이터오유연씨가운영하는카페로오씨는이곳에서커피뿐아니라각종전통차를팔며주민들에게음악을들려준다 송재영제공

고교재수 시절부터가수꿈키워

대학졸업앞두고첫미니앨범내

광주음악창작소인큐베이팅오디션참여

공연감각연주실력등키워

오유연(왼쪽두번째)씨가발산마을할매들과함께한모습

<22>여기는오아시스야 대표오유연씨

? !
청년 청년을말하다

이웃캠프 인연발산마을 1호 카페열어

어르신들과함께자두청茶대박내기도

항상긍정적으로사랑하며살자 다짐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

습니다

송재영청년기자

tarajay@navercom

기억보관소프로젝트운영

작가필명 타라재이


